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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혁신 이끈 인상주의에서 청년의 새 가능성 찾는다”
인문학 사회공헌 ‘신세계 지식향연’ 13번째 개최


	□ 모네 서거 100주기 ‘예술을 바꾼 혁명, 인상주의’ 주제로 이틀간 인문학 축제
□ 공모전과 면접 거쳐 선발한 대학생 30명은 내년 1월 ‘프랑스 그랜드투어’
- 파리, 루앙, 르아브르, 지베르니 등 인상주의가 태동한 도시와 예술의 성지 탐방



 
신세계그룹이 청년을 위한 인문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2026 신세계 지식향연’을 개최한다. 

올해로 열세번째를 맞는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인간만이 갖출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청년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19세기 후반 예술의 혁신을 이끌었던 ‘인상주의’를 주제로 열린다.

신세계 지식향연은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열리는 ‘인문학축제’를 시작으로 대학생 선발을 위한 ‘인문학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을 진행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내년 1월 프랑스로 ‘그랜드투어’를 떠나게 된다.

신세계그룹의 지식향연은 청년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시야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강연, 해외 탐방, 서적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표적인 인문학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금까지 약 300명의 청년들에게 해외 그랜드투어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방문한 그리스 등 세계 주요 문명지를 비롯해 탐방한 나라는 11개에 달한다. 

2026년 지식향연은 모네 서거 100주기를 맞아 전통적인 미술의 규범에서 벗어나 빛과 색, 일상의 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인상주의의 혁신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질문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지식향연의 시작을 알리는 인문학 축제에서는 전국 대학생 약 800명을 초청하여, 인상주의가 가져온 미술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감수성을 일깨우는 인문학강연과 공연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그랜드투어 참가자 선발을 위한 ‘인문학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은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영상, 프레젠테이션, 에세이 등 자유 형식으로 본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린다.

선발된 대학생 30명은 2027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8박 10일간 파리, 루앙, 르아브르, 지베르니 등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해 인상주의의 태동과 예술의 발자취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의 ‘지식향연’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그랜드투어 참가자 30명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도 수여된다.

대학생 대상 ‘인문학축제’와 ‘그랜드투어’는 별도 모집하며, 자세한 지원 방법과 선발 세부 일정은 ‘지식향연’ 공식 홈페이지(www.ssghero.com)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ssghe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인문학 중흥’에 기여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올해도 지식향연을 진행한다”며 “지식향연을 통해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질문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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